
은나노 기술 폐․간 공격한다!
식약청, 흡입독성 실험 폐조직 이상 … 간 세포 부종도 발견

나노입자의 인체 유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은나노가 폐와 간에 유독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은나노 입자의 흡입독성을 시험한 결과 동물실험에

서 폐와 간에 독성을 나타냈다고 8월24일 밝혔다.

은나노 등 나노입자는 생활용품과 의료영역에 확산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해외 연구에 따르면 나노입자

는 인체에 들어온 후 초기에 침착한 장기에서 매우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흰쥐에 은나노 입자를 90일 동안 공기로 흡입시키고 부검한 결과 암수 모두 폐포염이나 염증성 세포덩어리

가 폐에서 발견되는 육아종성 부위 등 폐조직 이상이 발견됐다.

암컷에서는 또 담즙관 과형성이 나타나고 염증에 따른 간세포 부종(Swelling) 등 간조직 이상도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유일재 박사는 보고서에서 “조직검사 결과 은나노의 흡입독성이 주로 폐와 간, 신장 조직에 나

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은나노를 고농도로 흡입한 쥐에서는 면역세포의 변화도 확인됐다.

은나노와 함께 활용도가 높은 금나노도 흡입독성 실험에서 폐조직 이상을 나타냈다. 금나노를 흰쥐에 90일

동안 흡입시킨 결과 염증세포 증가 등 폐 조직의 이상이 관찰됐다.

금나노 흡입농도가 증가할수록 폐와 신장에 침착된 금나노 입자의 농도가 증가했으며 암컷에서는 뇌에서도

높은 금나노 침착량을 보였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유일재 박사는 “이번 연구는 나노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독성을 나타내는 나노물질의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매우 높은 농도로 동물실험을 진행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생활용품을 통해 노출되는 농도는 이보다 훨

씬 낮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그러나 “나노물질의 유익성을 누리기에 앞서 안전성이 평가돼야 하지만 적절한 위해성 평가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나노기술의 안전성 연구 필요성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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